
66	 리 아호나

줄리 시 도널드슨

실화에	근거함

“회개할게요, 더 나은 사람이 될게요, 

기도할게요.”(Children’s Songbook, 98)

“네 가 욕을 안 한다고 다른 애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냐?” 쉬는 시간에 니콜라이가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안드레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한마디도 욕을 안 하는데?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그런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다들 욕을 

한다고!”

안드레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하기가 

싫어.”

안드레이는 욕설은 

성신이 사라지게 하는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성신과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6학년 반에서 

여태 전학생 

안드레이와 

친구가 

되겠다는 

아이는 

니콜라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욕설 

문제로 안드레이를 

괴롭혔습니다. 욕설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날이 갈수록 

피곤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니콜라이가 이제 친구로 

지내지 않겠다고 

하면 정말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방과 후에 

니콜라이가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 해 봐. 그럼 이제 

성가시게 하지 않을게.”

결국 시달리다 지친 

안드레이는 욕설을 한 마디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다지 심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니콜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이제 넌 

우리 친구야.”

그 후 니콜라이와 

어울리던 다른 

나쁜 말을 
하면

14444_TMP_66-67_AndreiAndBadWord.indd   66 2017. 2. 22.   오후 4:12

	 2 0 1 7 년 	 4 월 호 	 67

어
린
이

친구들도 안드레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같이 점심도 먹고 

쉬는 시간에 축구도 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 무리와 

어울리는 건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애들과 어울릴수록 안드레이도 그 애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욕설을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이지요. 그리고 서로 비웃고 놀려 대기 일쑤였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툭하면 화가 나서 

거칠게 굴기도 했습니다. 안드레이도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이런저런 구실로 욕설이 늘어 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을 비우신 어느 날 밤, 안드레이와 누나 

카트야는 텔레비전 채널을 놓고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때, 

안드레이는 자기도 모르게 욕이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누나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이를 거야.”

안드레이는 침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항상 안드레이를 화나게 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오시자, 안드레이는 빠끔히 방문을 열고 카트야 

누나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안드레이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뭐라고?” 엄마가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절대 

욕을 할 아이가 아니야.”

안드레이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욕설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신을 느낀 것도 까마득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짓궂게 굴고 화만 내서 정말 죄송해요. 

욕설을 시작한 것도 죄송해요. 이제 더 착한 사람이 될게요.”

기도를 하자 안드레이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욕설을 하면서부터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안드레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성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이제는 달라져서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안드레이는 엄마께 사실을 말하고 누나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회개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안드레이는 학교에서 니콜라이 무리와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 옆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욕설을 하지 않는 착하고 유쾌한 친구들이 

생기리라는 것을 안드레이는 알았습니다. 바로 자신 같은 

친구들 말이지요.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도전 과제

종이의	한쪽	면에	좋은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쓰거나	그려	보세요.	그리고	다른	면에는	나쁜	

말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쓰거나	그려	보세요.

레위기	19:12을	읽어	보세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왜	좋은	언어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언어가	

어떤	축복을	가져다주었는지	부모님이나	지도자께	

여쭤	보세요.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나의	

복음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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